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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이정준 박사

자생오갈피, 간 보호효과 “탁월”
과기부, 러시아산 오가피보다 우수 … 세계시장 10억달러 이상

시베리아산 가시오갈피의 국제적 인지도에 가려 빛을 보지 못하고 있던 국내 자생오갈피가 간 기능을 보호

하는 약리효능을 가지고 있음이 확인됐다.

과학기술부에 따르면, 21세기 프론티어 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<자생식물이용기술개발사업(단장 

정혁 박사)> 중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이정준 박사팀이 자생오갈피가 가시오갈피보다 급

성간염 모델에서 간세포의 사멸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우수하고 각종 유해독성

에 대한 간 기능 보호에도 치료효과가 있음을 발견했다.

연구에는 충남대학교 약학대학 김영호 교수와 원광대학교 약학대학 손동환 교수가 공

동으로 참여했다.

이정준 박사팀은 자생오갈피의 급성간염 모델에서 가시오갈피와 비교한 결과, 자생오

갈피가 간 기능의 지표효소인 GOT, GPT의 혈중 농도를 정상 수준으로 유지하게 하는 

활성이 더욱 우수함을 확인했다. GOT와 GPT는 간에서 사람이 먹은 음식물(아미노산)을 

대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효소들인데, 정상적인 사람에게는 혈중에 소량만 존재하지만 

간염 등으로 간세포가 파괴되면 혈액 속으로 흘러나와 혈중 농도가 증가되기 때문에 간염 진단의 지표로 이용

된다. 

또 자생오갈피는 간세포의 사멸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혈중 TNF-α의 농도도 정상 수준을 유지시키며, 간

세포의 괴사나 사멸을 유도하는 단백질의 활성을 억제하는 활성도 우수한 것으로 밝혀졌다.

급성간염 모델에서 자생오갈피를 투여 받지 않은 쥐는 24시간 이내에 90% 이상 사망한 반면, 자생오갈피를 

투여 받은 쥐는 90% 생존율을 보이고 조직학적 검사에서도 간 독성을 유발하지 않았다.

이제 국내 자생오갈피가 간염 치료제뿐만 아니라 간 보호제의 개발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음이 증명됐으

며, 러시아산 가시오갈피가 독점하고 있는 세계시장에서 한국 자생오갈피를 이용한 의약품이 당당하게 경쟁할 

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.

국내 오갈피제품 시장은 연간 2000억원 이상이며, 가시오갈피를 이용한 제품의 세계시장 규모가 10억달러 

이상인 점을 고려할 때 자생오갈피를 이용한 간기능 보호제는 앞으로 3-4년 안에 국내시장 규모가 300억원대

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.

연구 결과는 2003년 4월18일 연구참여 기업인 수신물산에 기술이전돼 간 보호용 식품의약으로 상품화가 진

행중이다.

과기부는 국내 토양에서 재배가 용이한 자생오갈피를 농가의 특용작물로 보급하면 농민소득 증대에도 크게 

기여하고, 수입대체 및 한국 자생오갈피제품 수출에도 새 돌파구를 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 <조인경 기자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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